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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ervice  relationship  of  long  term  care workers  for  the 
elderly  and  to  provide  basic  resource  for  the  successful  connection  of  long  term  care  services.

Methods:  259  subjects  who  were  engaged  in  long  term  care  units  completed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at 
measured  the  extent of  service  linkage  among one  another. The Cronbach’s  score determined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acquired  data  and  the  discriminated  validity  was  estimat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known  factors  on  the  service  linkage.

Results: Acceptance  and participation negatively  influenced on  the  service  linkage. Reliance,  comprehension,  recognition 
on  service,  and  frequent  contact  with  others  positively  activated  the  service  linkage  of  long  term  care  workers.

Conclusion:  The  establishments  of  systemic  training  courses  providing  education  that  emphasizes  reliability  and 
recognizes  other  services,  including  work  environment  to  contact  easily  are  needed  to  improve  the  service‐linkage  of 
long‐term  care  workers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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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이와 함께 저출산 현

상이 동반되면서 전체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을 기준으로 전체인구

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에 달하여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1

고령노인인구의 증가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수명 연장을 의

미하지만 사회 전체적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중 하나는 노인인구 중에서도 특히 타인의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이 점차 증가하는데 있

으며, 이로 인해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욕구가 재활, 간호처치,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안정, 생계보장, 주거보장, 경제적 부담

완화 등 다양화되고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있다.2-4

고령화 사회에 의해 파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과 

복지서비스간의 상호연계를 통해 각각의 서비스 직종들이 가진 

자원과 정보의 활용범위를 연계망(네트워크) 내의 모든 관련직

종으로 확대시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5-8 그러나 실제

적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논의과정에서 잦은 내용의 변경과 졸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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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짧은 제도적 연령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

들을 위한 양질의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

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대상노인 및 부양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

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9

지금까지의 서비스연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서비스연계

에 참여할 직종간의 실질적인 서비스연계보다는 사업이나 정책 

위주의 연계 활성화에 머물렀으며,10 대부분의 논의가 기관간의 

서비스연계에 중점을 두었다.11 또한 서비스연계의 개념이 애매

모호하게 사용되어 서비스연계에 관한 연구가 실제 내용은 통

합을 주제로 한 경우도 있으며,12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물리치료사와 사회복지사는 장기요양보호에서 그 역할이 분

명하고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13-15 국내에서는 그 역할이 

제외되어 있어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 그 자체의 실효성이 의

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노인 장

기요양보호관련 종사자인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

양보호사들간의 서비스연계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

석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호관련 종사자들의 직종간 서비스연계

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유의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 3곳, 종합복지관 2곳, 요양서비스 기관 3곳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100명), 사회복지사(100명), 간호사(100

명), 요양보호사(60명)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대상자들

에게 사전 연구 취지를 공문발송이나 전자메일, 전화통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동의를 구한 후, 이에 동의하는 대상자들에게 

2011년 8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최종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설문지 구성

설문지의 내용은 장기요양보호관련 종사자들의 조직내 요인과 

조직간 요인, 그리고 서비스연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형식은 

각 문항에 등간격을 부여하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강도를 

요구하는 질문형식으로 이루어진 리커드 척도(Likert Scale)로 

구성하였고, 각 질문의 내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기

된 점수가 크면 클수록 해당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척도의 구성

(1) 조직내 요인

조직내 요인은 강순화16가 개발한 집단 응집력 척도(5점 척도, 

18문항, Cronbach’s  : 0.80)에서 조직이나 조직내 구성원들

에 대한 긍정적 요인에 해당되는 6개 문항을 선정하여 ‘조직원

들과 나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조직의 의견

을 잘 따른다’, ‘나는 조직원들과 일하는 것이 즐겁다’, ‘조직원

들과 나는 서로 신뢰하고 있다고 느낀다’, ‘조직원들과 나는 서

로간 이해를 잘한다’, ‘나는 조직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로 의사

소통, 수용, 분위기, 신뢰, 이해, 참여의 명칭으로 내용에 적합

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생각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

하였다. 조직내 요인의 최소점수는 6점이고, 최대점수는 30점

이다. 

(2) 조직간 요인

조직간 요인은 오태현17이 사용한 통합서비스 공급 관련 세 개

의 문항에 다섯 문항을 추가하여 개발한 김미주18의 척도(5점 

척도, 11문항, Cronbach’s  : 0.75)에서 서비스연계 이전에 발

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문항을 선정하여 ‘나는 타 직종 종사자

가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대상자를 위해 서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연락한다’로 서비

스 인지도, 접촉빈도 2개 문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간 요

인으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된 척도로 측정하였고, 최소점

수는 2점, 최대점수는 10점이다.

(3) 서비스연계 요인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서비스연계 요인은 김미주18의 척도

에서 성공적 연계를 위한 필수요인으로 생각되는 4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나는 타 직종의 업무협조에 신속하게 응답한다’, ‘나

는 타 직종 종사자에게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요구사항들을 충

분히 제공한다’, ‘나는 대상자에 대한 전략이나 계획수립에 타 

직종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나는 타 직종 종사자

와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서로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한다’로 타 직종과의 업무협조, 타 직종에 대한 정보제공, 

타 직종에 대한 의견반영, 타 직종에 대한 협의조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질

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된 척도로 측정하여, 최소점수는 4점, 최대점수는 20점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협조, 정보제공, 의견반영, 협의 조정에 

적극적이며 서비스연계 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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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vision PT Nurse SW CM Total

Sex
Man 64.4(49) 0(0) 33.6(27) 0(0) 100(76)

Woman 6.5(12) 34.5(63) 31.2(57) 27.8(51) 100(183)

Age

20’s 27.2(28) 40.8(42) 32.0(33) 0(0) 100(103)

30’s 30.7(24) 23.1(18) 42.4(33) 3.8(3) 100(78)

40’s 18.7(9) 0(0) 31.3(15) 50.0(24) 100(48)

50’s 0(0) 10.0(3) 10.0(3) 80.0(24) 100(30)

Educational 
background

UHG 0(0) 0(0) 0(0) 100(6) 100(6)

HG 0(0) 0(0) 0(0) 100(42) 100(42)

CG 26.1(20) 70.2(54) 3.7(3) 0(0) 100(77)

UG 34.8(24) 8.7(6) 52.2(36) 4.3(3) 100(69)

OMD 36.0(27) 4.0(3) 60.0(45) 0(0) 100(75)

Duration of 
Working

1yr< 0(0) 0(0) 13.3(6) 86.7(39) 100(45)

1 yrs~4 yrs 36.9(14) 31.6(12) 23.7(9) 7.8(3) 100(38)

5 yrs~9 yrs 21.8(30) 32.6(45) 39.1(54) 6.5(9) 100(138)

10yrs≥ 44.8(17) 15.8(6) 39.4(15) 0(0) 100(38)

PT: Physical therapist
SW: Social worker
CM: Care manager
UHG: Under high-school graduate
HG: High-school graduate 
CG: College graduate
UG: University graduate
OMD: Over master degre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unit: %(n)

3) 자료수집

설문지의 회수는 개별적인 전화와 엽서를 통해 지속적인 개인

적 관리하에 모든 설문지를 직접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4) 통계분석 및 자료처리

설문지의 항목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과 타당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값과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과 판별타

당도를 검증하였고, 서비스연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의 파악과 영향력 검증을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window version 17.0을 이용하였고, 유

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III.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총 360부의 설문지중 작성이 부분별 누락된 설문지 87부와 중

복 응답으로 인해 설문지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14부를 제외

한 총 259부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183명(70.7%)으로 남자 76명(29.3%) 보

다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는 20대 103명(39.8%), 30대 78명

(30.1%)으로 2~30대 층이 가장 많았다. 학력은 전문대졸이 

77명(29.7%)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요양보호사의 경

우는 고졸 이상이 42명(82.3%), 고졸 미만이 6명(11.8%)으로 

나타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 신뢰도 및 타당도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 검증을 위해 산출한 Cronbach's 계수

는 서비스연계 요인이 0.84로 가장 높았고, 각 항목별 값이 

0.64∼0.84의 범위로 비교적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항목판별 

타당도는 항목간 상관계수가 0.66~0.83의 범위로 비교적 일치

도가 높아 항목판별 타당도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Table 2). 

3. 서비스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영향력 검정

장기요양보호관련 종사자들간 서비스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들과 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서비스연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조직내 요

인에서는 수용, 신뢰, 이해, 참여가 있었고, 조직간 요인에서는 

서비스 인지도와 접촉빈도가 있었다. 조직내 요인 중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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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n)
Cronbach’s
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Inter-organizational factors Intra-organizational factors Service-linkage factors

Inter-organizational factors (6) 0.80 1.00

Intra-organizational factors (2) 0.64 0.84† 1.00

Service–linkage factors (4) 0.84 0.66† 0.66† 1.00
†p<0.01

Table 2. Internal consistency and discriminated validity of service linkage questionnaire

Factor Variable B SE Beta t VIF

Inter-organizational

Communication 0.02 0.03 0.02 0.46 2.06

Acceptance* -0.16 0.07 -0.12 -2.47 1.93

Atmosphere -0.61 0.05 -0.05 -1.34 1.39

Reliance* 0.16 0.08 0.09 2.04 1.52

Comprehension† 0.36 0.05 0.41 6.07 4.21

Participation† -0.36 0.06 -0.42 -6.06 4.10

Intra-organizational 
Recognition on the service* 0.08 0.03 0.11 2.26 2.14

Contact frequency† 1.07 0.07 1.11 16.02 4.04

Constant 1.00

Modified R2 0.69

F 84.08†

Durbin-Watson 2.11

*p<0.05
†p<0.01
SE: Standard error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ervice linkage factors

해와 참여의 비표준화 계수값이 각각 0.36과 -0.36으로 서비스

연계에 미치는 영향이 컸고, 조직간 요인 중에서는 접촉빈도가 

1.07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IV. 고찰

본 연구는 재활영역, 간호영역, 사회복지영역, 요양보호영역의 

각 영역을 대표하는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

사간의 서비스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냄으로써 서

비스연계의 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조

직내 요인의 내적일치도는 0.80, 조직간 요인 0.64, 서비스연계 

요인은 0.84로 비교적 높은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통상적으로 

집단간 비교의 신뢰도 기준은 0.50이나 0.70 이상일 때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19 본 설문지

에 따른 결과 해석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피어슨 상관계수로 항목간의 판별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에서는 계수값이 0.66 이상으로 비교적 항목간의 일치도가 높

아 판별타당도가 낮게 나왔다. 이와 같은 이유는 본 연구에 사

용된 설문지가 신뢰도와 타당도면에서 이미 입증이 된 선행연

구들16-18을 참조 하였지만, 설문지 자체가 각 요인별 평가점수

와 총점으로 특성을 파악하는 용도라기보다는 조직내 요인과 

조직간 요인은 독립변수로, 서비스연계 요인은 종속변수로 세 

요인내에서도 요인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변수의 의미로 총

점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항목간의 판별타당도에서 

그 상관성이 비교적 높게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후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호기관 종사자만을 위한 서비

스연계 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호기관 종사자간의 서비스연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 조직내적 요인은 수용, 신뢰, 이해, 참여가 있었고, 

이들 요인 중 이해는 서비스연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0.36이었

고, 신뢰는 0.16으로 조직내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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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인 장기요양보호기관 종사자간의 서비스연계 조사

을수록 서비스연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현진20의 조직내 구성원간의 이해도와 중요

도, 신뢰도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직종간 서비스연계와 0.75 

이상의 상관성을 보여 직종간 서비스연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하고 있

으며, 신뢰도는 대상자간 장기간의 지속적인 관계의 유지와 향

상에 기여하고, 관계 정도를 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선행연구들21-23에서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해석에 도움

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직내 요인의 참여와 수용은 직종간 서비스

연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각각 -0.36과 -0.16으로 조직내 활동

에 대한 참여 정도와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직종간 서비스연계

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룸 등24의 조직내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는 서비스연계와 상관

성이 0.40으로 서비스연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와 다르다. 이는 본 연구는 노인 장기요양보호관련 기관의 종

사자인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

로 보다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

에 각 조직의 고유성과 업무 전문성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차이

로 인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조직의 일에 잘 참여하

며, 조직의 의견을 잘 수용할수록, 조직내의 일에 강한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타 직종과의 연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의 조직간 요인들 또한 직종간 서비스연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접촉빈도가 1.07로 다

른 어떤 요인보다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타 직종

에 대한 서비스 인지의 필요성에 의한 직종간 접촉이 잦을수록 

서비스연계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데거 등25은 접촉빈도는 0.08, 관계 지속시간은 0.23의 

영향력으로 서비스연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종

간의 잦은 만남과 오래도록 관계가 유지될수록 서비스연계가 

활성화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조직간

에 이루어지는 접촉빈도는 관계유지를 위한 노력과 의무사항이

라고 일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어26,27 타 직종과의 접촉 정도

가 높을수록 즉,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서비스연계 활성화에 좋

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의 시행 경과기간에 따른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해 일

회성 설문조사에 그쳤던 점과, 최근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이 업

무상 기밀유지 등을 내세워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 허가를 받아

야 하는 절차와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는 기관이 

많지 않은 이유로 표본추출방법에 제한이 있었던 점들이 본 연

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노인 장기요양보호 관련 종사

자간의 서비스연계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인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들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보호 관련기

관 종사자들간의 서비스연계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간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며, 타 직종에 대한 서비스를 인지하고, 타 직

종 종사자와의 잦은 접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요양보호관련 직종간의 서비스연계에 대한 제반 논의 

측면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본 연구

의 제한점을 보완한 직종간 서비스연계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적 연구들이 뒷받침된다면, 장기적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대상자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맞춤

형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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